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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획 그리고 권력 문제

경제 통제는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인간 생활 한 부문만의 통제가 아니다. 그것

은 우리의 모든 목적에 대한 수단의 통제이다. 그리고 수단을 유일하게 통제하는 누구든 또

한 어느 목적에 이바지해야 하고, 어느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어느 것이 더 낮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도 - 요컨대,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애써야 하는

지도 - 결정함이 틀림없다. - F. A. 하이에크(1944), 《노예의 길》:92.

                                 

경제 통제 = 돈의 통제 = 중앙정부의 통제

5만원 권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250원 정도이다. 

5만원 권을 찍어낼수록 정부로서는 이득이 된다.

(세뇨리지 효과)



정부 계획자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얻을 수 없는 점은, 사람들이 개입들에 자기들의 행동

을 조정한다는 사실과 결합되어, -중략- 경제 활등을 계획하려는 노력이 일련의 의도되지 

않는 결과들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식 문제 외에도, 경제 활동의 정부 

계획에는 또 하나의 쟁점이 있다. 그것은 [경제 활등의 정부 계획은] 재량적 권력을 작은 집

단의 정책 결정자들 수중에 중앙 집권화하는 경향이 있다.

개입의 정도와 상관없이, 정부에 의한 경제 계획은 희소한 자원들을 배분하는 방법을 결정

하는 시장 과정을 정치 과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수반한다. 즉, 계획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장

에서의 사적 행위자들의 목적과 욕망을 개신 그들의 것들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

로 정부 계획은 경제 성과들이 정책 결정자들의 비전에 근거하여 어떤 것과 같아야 할지에 

관한 모든 것에 우선하는 청사진을 개발하는 것을 수반한다. 시장들에서는, 분산된 의사 결

정자들이 가격들(경제 계산)과 이윤 및 손실의 안내를 받아 자기들의 개별 계획들을 개발한

다. 이 개별 계획들의 추구는 자생적이면서 어떤 단일의 마음에 의해서도 계획되지 않는 모

든 것에 우선하는 질서에 따른다. 시장들에서는, 추구되는 어떤 단일의 목적 계층제도 없고 

오히려 개개 선택자들에 의해 추구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기본소득이 그 예시이다.

반면에 시장(과정)은 가장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배분한다.

 


